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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님들의 회의]
어느 절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.

스님들이 누구 책임인지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

을 벌였다. 

하루 종일 설전을 벌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

다들 지쳐있을 때, 한 스님이 고뇌에 찬 표정으로 

선언했다.

“내가 십자가를 메겠소!”

[너무 비싸서]
한 사료 제조회사에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신

제품 프리미엄급 고급 개 사료에 대한 제품설명회

를 했다. 담당 직원의 설명이 끝나자 참석자가 물

었다.

참석자 :“사람이 먹어도 됩니까?”

직원 :“못 먹습니다.”

참석자 :“유기농 청정원료로 영양가가 높고 위생

적으로 제조된 개 사료를 왜 먹지 못한단 말입니

까?”

직원 :“비싸서 못 먹습니다.”

[화난 이유]
일자무식인 조직폭력배 두목이 온라인으로 입금

을 하기 위해 은행에 갔다. 

입금할 통장의 계좌번호를 깜빡 잊고 두고 온 두

목은 전화를 걸었다.

두목 : 너 통장 번호 좀 불러봐라.(계좌번호는 

5489-6791-2569-0000이었다)

부하 : 예! 형님. 지금부터 부르겠습니다. 5489 

다시.

두목 : 그래 다시.

부하 : 6791 다시.

두목 : (솟아오르는 화를 참으며) 그래 다시.

부하 : 2569 다시.

두목 : 너 죽고 싶냐? 나한테 장난치냐?

부하 : ?? 아닙니다요, 형님! 정확하게 불렀는데요.

두목 : 야! 첨부터 잘 불러야지. 왜 자꾸 다시 다

시 하냐?

[미국 이민 온 한국 할머니] 
자식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할머니 두 분.

한 분은 경상도 할머니이고, 다른 한 분은 전라도 

할머니였다. 

영어가 전혀 안 통하는 미국 생활이 지겨워 하루

는 전라도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.

초인종을 누르자 집 안에서 경상도 할머니가 물

었다.  

“후(Who) 꼬?(누군교)”  

전라도 할머니가 대답했다.  

“미(Me)랑께.(나랑께)” 

[남자와 관련한 진실들]
- 남자는 돈 있으면 딴짓을 하고 여자는 돈 없으면 

딴짓을 한다. 

- 스킨십에 후진은 없다. 

- 남자는 철들었을 때가 죽을 때다. 

- 김태희랑 사귀어도 전원주랑 바람피우는 게 남

자다.

- 양귀비도 3년만 데리고 살면 지겨워 못산다는 게 

남자들의 지론.  

- 남자가 전 여친에게 연락하는 이유는 자려는 거

지 다시 잘 해보려는 게 아니다. 

- 남자는 상처를 남기고 돈은 이자를 남긴다.  

- 괜찮은 남자는 애인이 있고, 잘난 남자는 유부남

이며, 완벽한 남자는 게이이다. 

- 남친은 떠나도 명품백은 내 곁에 남는다.  

-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한 사

람은 없다. 

- 남자가 연락 못 하는 경우는 1 옥중, 2 상중, 3 무

관심.  

-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

는 용서하지 마라. 

- 내가 이 남자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만

큼 큰 착각은 없다. 

- 싸가지 없는 여자가 될지언정 지겨운 여자는 되

지 마라.  

- 남자의 본질을 알기 전에 성문을 열어주지 마라.  

-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 하고 못생긴 남자는 꼴값

한다.

[우리 엄마]  
전화를 받다가 태워 먹은 수많은 냄비들. 

하지만 오늘도 친구로부터 전화가 온다.  

엄마는 실컷 친구와 수다를 나누다가 순간!  

“얘∼! 잠깐만 기다려∼. 가스 불 끄고 올게.” 

엄마는 자신의 영민함을 뿌듯하게 생각하며 가

스 불을 끈다. 그러고 나서 아까 하던 김장 30포기

를 마저 한다.  

엄마는 그렇게 간단히 또 한 명의 친구를 잃어버

렸다. 


